
답을 내는 조직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김성호 지음 / 쌤앤파커스 / 정가 15,000원

조직이 크든 작든, 개인과 기업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하는 일

의 본질은 같다. 문제가 있으면 답은 반드시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열정과 방

법이 있다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출가 50년, 법정 스님의 잠언 모음집

법정 잠언집 / 류시화 엮음 / 조화로운삶 / 정가 9,800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축시와도 같은 법정스님의 이 잠언집

은 무소유, 자유, 단순과 간소, 홀로 있음, 침묵, 진리에 이르는 길과 존재에 대한 

성찰로 가득하다.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어떻게 하면 단순하되 정신

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의 가르침들이 행간마다에서 우리를 일깨운다.

모바일트렌드 2014

이제 모든 비즈니스는 모바일로 통한다

커낵팅랩 지음 / 미래의창 / 정가 15,000원

본격적인 모바일의 시대를 맞아 2013년 모바일트렌드에 대한 리뷰를 하고 

2014년 모바일에 대한 트렌드 전망을 담고 있다.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고 모

바일 전반에 대한 얘기를 사례를 들어 쉽게 잘 설명해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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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는 읽을 만한 책 소개와 함께 기술인이 직접 읽고, 그 소감을 독자와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회원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많은 도움이 되었던 책, 나를 새롭게 만든 책 등 책을 읽으며, 느꼈던 감정을 되살려 

공유하고,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속으로
+ 방송과기술 편집부

BROAd SHARING 방송과기술 편집부 



플랫폼의 시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발전시켰나

필 사이먼 지음 / 장현희 옮김 / 여인춘 감수 / 제이펍 / 16,800원

요즘 미디어 이야기를 할 때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을 빼 놓고는 얘기가 안 된다. 플랫폼

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플랫폼 시대의 리더인 4사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다. 요즘 다양하게 전개되는 미디어시장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읽어보기를 권한다. 

GNS3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IPv6 Network의 이해

차세대 IP 주소인 IPv6에 대해 쉽게 설명한 책!

고득녕, 김종민 지음 / 성안당 / 20,000원

이 책은 기간통신사업자에 근무하는 필자와 실제로 IPv6 Network 장비를 개발하는 필자가 

겪었던 여러 이슈(Issue)들을 바탕으로 표준 문서들 중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IPv4를 기

본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IPv6 기술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Pv6를 체계적

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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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다.

나도 남들이 보기에 안정된 첫 직장에서 쭉 편하게 지낸 것 같지만 굴곡이 적지 않았다. 조직에 순응하기보다는 직장생활에 맞지 않게 이상주의자적 성격이 발동

하여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권력에 자주 맞서곤 했다. 젊은 혈기에 피아를 너무 구분하고 살았는데, 일각에선 오히려 피아도 구분 못하는 부족한 놈

으로 낙인찍힌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나를 잡아준 것이 바로 책이었다. 힘들 때 읽어볼만한 책으로 조셉 M. 마셜의 “그래도 계속 가라(Keep Going)”라는 책

을 권하고 싶다. 저자인 조셉 M. 마셜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후손으로서 인디언의 전통적인 삶과 철학에서 길어 올린 지혜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어느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내 놓아 수많은 독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늙은매”라는 이름을 가진 늙은 인디언 노인과 아버지가 없는 어

린 인디언이 나누는 잔잔한 대화가 전부인데, 가끔씩 읽다보면 많은 위안이 된다. 여기에 몇 가지 늙은 인디언의 어록을 소개한다.

“살다보면 기쁜 일만큼이나 슬픈 일도 있고,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으며, 일어서는  것 만큼이나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단다. 배부를 때가 있으면 배고플 때도 있고, 좋은 
일과 마찬가지로 나쁜 일도 일어나기 마련이지.”
“삶에 용감하게 맞서지 않으면 경험을 얻을 수 없을 테고, 경험을 얻지 못하면 아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 아는 것이 없으면 지혜도 얻을 수 없지 않겠니?”
“강하다는 것은 네가 아무리 지쳐 있더라도 산꼭대기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의미한단다. 산꼭대기를 향해, 해돋이를 향해, 희망을 향해 내디딘 연약한 한 걸음이 
맹렬한 폭풍보다 훨씬 더 강하단다. 계속해서 가거라.”

젊을 때 내가 열심히 살면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고 누구나 그것을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을 품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삶에서 많이 깨어졌고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내가 열심히 했고 성과도 냈는데 내가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세월이 흘러 이 책에서 젊은 시절 풀지 

못한 많은 답을 찾았다. “살다보면 기쁜 일만큼이나 슬픈 일도 있고,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으며” 그 이후로는 나는 많이 담담해졌다. 내가 지더라도 남이 잘

했음에 대해 수긍을 하게 되었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내가 질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항상 준비할 수 있었다. 다만 나는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한발 더 내딛으

려 애쓸 따름이다. 특히,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 일독을 권해본다. 

그래도 계속 가라
+ 조영준 EBS 교육방송연구소 부소장 조셉 M. 마셜 지음 / 유향란 옮김


